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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 이어 금년 2월에도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 성과 도출에 집중하였지만, 회담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서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를 1차 정상회담 장소로 선정한 

것은 안전한 ‘중립지대’라는 싱가포르의 이미지를 고려했다고 한다. 평소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국가 브랜드 상징성이 역사적인 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되는데 작용한 것이다.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였던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개혁개방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와 유사한 국가브랜드의 상징성이 고려되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우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친환경, 인권, 평화, 지역사회공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하고 있다. 글로벌 

종합화학회사인 듀폰은 환경윤리경영 비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1)델, 인텔 등 글로벌 IT 회사들도 교육 등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북미지역 최고 슈퍼마켓인 세이프웨이는 암퇴치를 위한 연구기금을 기부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2) 

글로벌 기업들은 또한 혁신적인 기업 브랜드 구축과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본사로 

1) 이재기, 『윤리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보는 소리 2012), pp. 144-146.

2) 마크 베니오프, 칼리 애들러 『세상을 바꾸는 비즈니스』 (해냄 2008) p. 106, pp. 142-147,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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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기도 한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는 미국 서부 지대의 개척정신과 평화, 자유를 사랑하는 상징성이 잘 녹아있어 

벤처문화 확산의 정신적 밑바탕이 되었다. 그리하여 실리콘 벨리는 현재 전세계적인 벤처산업의 

메카이자 기술혁신의 산실이 되었고,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인텔과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IT 기업들은 실리콘 벨리에 본사를 두고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구글은‘MoonShot 정신’,3)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매킨토시와 iPhone을 통한 혁신적인 발상으로 

글로벌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의 우수한 IT 엔지니어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실리콘밸리로 몰려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보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한다.

* * *

제주도는 과거 4.3사건의 아픔을 겪은 화합과 평화의 상징을 간직한 ’평화의 섬’이며 아름다운 

자연으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도 갖추고 있다. 2002년에는 국제자유도시로 다시 태어나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국제학교라는 교육 여건도 조성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젊은 특히 IT 기업들의 경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기술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근무 환경이 중요한데 

제주도의‘평화의 섬’상징성과 좋은 환경여건을 적극 활용 한다면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IT 기업들의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표 IT 업체인 카카오는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하였으며, 본사 건물인 스페이스닷원에서 제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4)또한 국내 1위 게임업체인 

넥슨은 지주회사인 NXC와 자회사인 네오플 등을 제주도로 이전하였고 컴퓨터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5) 이들은 혁신적인 IT 기업답게 기업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를 위해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글로벌 IT 기업 등에 대한 유치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대 IT 기업인 중국의 텐센트와 중국인 관광유치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6)

제주도도 ‘평화의 섬’브랜드 상징성을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글로벌 IT기업들의 

활동무대가 되기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동북아시아지역의 실리콘밸리로서 IT 기술혁신의 아이콘 

지역이 되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가‘평화의 섬’상징성을 살려 실리콘밸리와 같은 

3) 토마스 슐츠 『구글의 미래』 (비즈니스북스 2016) pp. 115-116.

 * MoonShot 개념은 1960년초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케네디가 10년 안에 달에 착륙하겠다고 공언했듯이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만큼

의 용기와 독창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임. 즉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과감한 정신을 말한다. -

4) “카카오, 여름방학 맞아 ‘코딩교실 개설.”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idxno=103572 (2018.7.11. 제주도민일보) 

5) “넥슨 지주사 NXC, 제주와 9년째 아름다운 동행 눈길”http://news1.kr/articles/?3415865 (2018.9.4. news1뉴스)

6) “중 관광객, 제주도서 위챗페이— 제주도.텐센트 협약” http://news1.kr/articles/?3497526 (2018.12.10 news1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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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아이콘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 * *

전 세계는 이미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다.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등 

각 분야에서 선진국들의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도 4차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실제로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IT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실험정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보다 전기자동차가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다. 앞으로 무인 

자율주행차도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운행되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많은 IT 기업들이 제주도로 

이전하여 자유롭고, 친환경적이며,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해 주기 바란다. 

물론 제주도가 이들 기업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글로벌 벤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